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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의 행적과 그의 역사관1)

김  삼  웅(전 독립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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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이병도는 현재 한국 역사학계에서 일종의 성역이 되었다. 이병도가 성역이 된 

것은 그의 역사관이나 행적이 존경할만하기 때문이 아니라 한국 사회 각계에 포

진한 그의 제자들이 그를 우상으로 떠받들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의 역사관과 

행적을 살펴봄으로써 그가 과연 한국 사회에 한 성역으로 존재하는 것이 마땅한

1)  이병도의 역사관에 대한 비판은 주로 고대사 분야에 집중되어 왔다. 그가 고조선의 강역 및 한사군의 위

치를 비롯해서 그가 정립한 대부분의 고대사가 주로 일본인들이 만든 식민사관을 추종한다는 것이었다. 

필자는 이 논문에서는 주로 현대사 부분에 집중했기 때문에 이병도의 고대사 부분에 대한 비판적 검토는 

다음의 두 논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임찬경, 「이병도 한사군 인식의 형성과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국학

연구』 제18집, 2014. 이도학, 「이병도 한국고대사 연구의 ‘실증성’ 검증」, 『백산학보』, 제98호, 2014. 두 논문

은 이병도의 고대사관이 사료적 근거가 없는 비실증적 논리라는 사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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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이병도는 조선 후기 노론의 대표적 가문인 우봉 

이씨로 태어나서 와세다대학 문학부에 들어갔다. 처음 서양사를 전공하려다가 

요시다 도오고(吉田東伍))와 쓰다소우기치(津田左右吉)의 영향을 받아 조선사연

구로 방향을 전환했다. 그후 조선총독부 직속의 조선사편수회에 들어가 일본인

들이 조선총독부의 관점에 맞춰 한국사 전체를 왜곡하는 작업에 종사했다. 

이병도는 이런 친일전력 때문에 해방 후 진단학회에서 제명 운동이 벌어졌

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이 반공정책을 추진하고 1950년 6·25 한국전쟁으로 반

공 이데올로기가 한국사회를 뒤덮으면서 기사회생해 학계의 원로로서 승승장구

했다. 이병도는 반공을 명목으로 수많은 민주 인사까지 공산주의자로 몰아 학살

한 육군 특무대장 김창룡의 묘갈명을 썼다. 이 묘갈명에서 이병도는 “간첩오렬 

부역자 기타를 검거 처단함이 근 2만5천 명. 전시 방첩의 특수 임무를 달성하였

다.”라고 2만5천명의 사람을 죽인 것을 큰 업적인 것처럼 칭송했다. 

1960년 이승만 정권은 4·19혁명으로 붕괴되었지만 그 전리품은 보수정치인

들이 차지하면서 이병도는 허정 과도정권에서 4개월간 교육부 장관을 맡았다. 

이때 그는 학생들이 정치민주화와 친일파 청산으로 나가는 것을 극력 저지했고, 

교원노조 활동을 극력 방해했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가 발생하자 이병도는 

『최고회의보』창간호에 「5·16군사혁명의 역사적 의의」라는 글을 기고하여 쿠데

타를 합리화시키는데 기여했다. 그는 또한 1977년에는 당시 중앙정보부장이던 

김재규의 사주를 받아 사육신 유응부를 김문기로 대체하려 했고, 자신의 집안 

친척인 이완용의 관 뚜껑을 불살라 버리는 반 역사적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그

는 20년 가까이 학술원 원장을 역임했고, 1980년부터는 8년 동안 전두환 정권의 

국정자문위원을 역임했다. 평생을 친일, 친독재로 일관한 이병도가 현재도 국사

학계의 태두로 추앙받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한국 국사학계가 왜 외국과 달

리 국민들의 배척을 받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주제어〕 이병도, 진단학회, 김창룡 비문, 이완용 관뚜껑, 사육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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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제의 성역 우상화된 역사학자

한국사회에 하나의 오래된 성역이 존재한다. 워낙 성채가 견고하고 수비병들

이 많아서 함부로 접근이 어렵다. 민주화의 진척으로 독재자들의 성채가 하나 

씩 무너지거나 뚫린데 비해 이 성채만은 여전히 난공불락이다. 덤비는 병사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강고한 성채가 유지된 것은 그만큼 현재적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이다. ‘영향

력’이 형이상학적이어서 일반인들에게는 잘 보이지 않고 전문가들의 다수는 거

대한 성채의 카르텔에 편입되었다. 함부로 도전했다가는 그 세계에서 입지(立

地)를 찾기가 쉽지 않다. 

 ‘두계 이병도 박사’라는 고유명사는 지난 30년 동안(1976년 9월 현재  필자 

주) 한국사학의 ‘대명사’요 국사정책 나아가서 국학의 총수라는 ‘무관의 제왕’

으로 통달한 ‘이름씨’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박사의 민족사관(二 사학)과 훈도

로 성장한 문하생들은 노박사의 사학관과 학문권위를 비호하는 첨병마냥 기라

성처럼 한국사학계의 저변에 갈려 돌아간다.2)

임승국의 이 글이 발표된 지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상황은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변화라면 민족문제연구소가 2009년에 『친일파 인명사전』을 발행하면서 

그의 친일행적이 어느 정도 적시되었다는 점이다. 그렇거나 말거나 추종자들은 

여전히 그를 한국사학의 거봉으로 태두로 우상화한다. 

그의 아호를 따서 제정된 ‘두계학술상’은 제1회 이성무로부터 허흥식·홍승

기·박용운(공동수상)·민현구·이수건·정두희·권영민·김리나·권용덕 등 

사학계뿐만 아니라 인문계 쪽으로까지 확대되어 시상한다. 

2) 임승국,「이병도 저 한국고대사를 논박한다」,『자유』, 통권 제54호,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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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계에서 이병도가 차지하는 위상과 영향력은 추종을 불허한다. 진단학

회가 펴낸 『역사가의 유향』에 보면, 사학계를 주름잡는 40여 명의 학자들이 그

와의 관계(친분)와 학문을 칭송하고 추앙한다. 서문의 한 대목  “이 추모문집은 

우리 현대사학의 개척자요, 일세(一世)의 석학이요, 만인의 사장(師丈)이던 두계

선생의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고, 앞으로 두계선생을 이해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여러 가지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값진 구실을 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민현

구.”3)

서문에서는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알려준다고 했는데 그의 친일행적이나 김창

룡 비문 쓴 일이나 이완용 관 뚜껑 소각사건 그리고 박정희의 군사쿠데타 미화 

사실 등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결국 식민사관을 바탕으로 하는 역사관

과 많은 저서를 한껏 칭송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두계(斗溪) 이병도(李丙燾)는 1896년 9월 20일 경기도 용인에서 조선시대 서

인과 노론의 대표적인 가문인 우봉이씨 이봉구의 아들로 태어났다.

1909년 3월 한성 보광학교에서 수학한 후 1910년 3월 사립 중동학교를 졸업했

다. 1912년 3월 일본인이 세운 불교고등학원 예비과를 수료했고, 다음 달 보성전

문학교 법률학과에 입학해 1915년 3월 졸업했다. 졸업하던 해 4월 일본으로 건

너가 다음 해 7월까지 와세다(早稻田)대학 고등예과 문과를 수료했고, 두 달 후

인 9월 와세다대학 문학부 사학급사회학과(史學及社會學科)에 들어가 1919년 7

월 졸업했다.

처음에는 서양사를 전공하고자 했으나, 당시 일본사의 권위자였던 요시다 도

오고(吉田東伍))와 쓰다소우기치(津田左右吉)의 영향을 받아 조선사연구로 방향

을 전환했다. 이후 귀국해 1919년 10월부터 1925년 8월까지 경성 중앙고등보통

학교 교원을 지냈다. 1920년 7월 김억·나혜석·염상섭 등과 잡지 『폐허』를 창

간한 후 동인으로 활동했고, 1922년 12월에는 염상섭·오상순 등과 ‘문인회(文

3) 진단학회 편, 『역사가의 유향  두계 이병도선생 추념문집』, 서문. 일조각,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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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會)’를 발기해 창립했다.

이병도는 대학 3학년 때 만난 와세다대학 강사 쓰다 소우키지와 동경대 조선

사 교수 이케우치 히로시로부터 역사 공부에 많은 도움과 영향을 받았다. 그

는 두 사람을 통해 실증사학을 익힐 수 있었고, 이케우치를 통해 실록을 처음 

접하기도 했다. 이 두 사람은 일본 역사학계의 임나일본부설 연구에 많은 영

향을 끼친 연구자들이었다. 이처럼 이병도는 일본인 학자의 자극과 영향을 받

으면서 독학으로 한국사를 공부해 3·1운동이 일어나던 해에 학부 졸업논문으

로「고구려 대청·당 항쟁사연구」를 제출했다.4)

이병도가 일본유학 시절에 실증사학과 임나일본부설을 연구하는 일인 교수로

부터 받은 학문적 수혈은 그의 연구생애에 큰 밑거름이 되었던 것 같다.

2. 총독부 ‘조선반도사’ 편찬에 참여

일제는 1919년 3·1항쟁이라는 조선인들의 거센 저항을 겪고 형식적으로나마 

무단정치 대신 문화정치를 표방하고 나섰다. 새로 부임한 사이토 총독은 조선 

정신의 말살을 기도하면서 ‘조선사편찬위원회(조편위)’의 설치를 서둘렀다. 1922

년 12월 훈령 제64호를 통해 설치 규정을 재정하고 곧이어 ‘조편위’가 구성되었

다. 

사이토는 ‘조편위’의 설치에 앞서 교육시책을 발표했다. 그것은 “① 먼저 조선 

사람들이 자신의 일·역사·전통을 알지 못하게 만들어 민족혼·민족문화를 상

실하게 하고, ② 그들의 조상과 선인들의 무위 무능과 악행을 들추어내 과장하

4) 김일수, 「이병도와 김석형」, 『남과 북을 만든 라이벌』, 역사비평사, 2008, 1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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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가르침으로써 조선의 청소년들이 그 부조를 경멸하는 것을 하나의 기풍으로 

만들고, ③ 그 결과 조선의 청소년들이 자국의 모든 인물과 사적에 관하여 부정

적인 지식을 얻어 실망과 허무감에 빠지게 될 것이니 그때에 일본 서적·일본 인

물·일본 문화를 소개하면 동화의 효과가 지대할 것이다. 이것이 제국 일본이 

조선인을 반(半)일본인으로 만드는 요결인 것이다”라고 하였다. 조선사 편찬 작

업이 바로 이러한 일제의 의도를 실현시키기 위한 일환이었음은 물론이다. 

이렇게 시작된 일제의 조선사 왜곡과 날조는 결코 일부 사학자들만의 작업은 

아니었다. 그들이 조선사 편찬 작업에 어느 정도로 비중을 두고 열성적으로 임

했는지는 ‘조편위’에 총독이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조선총독부의 제2인자인 정

무총감이 조편위 위원장을 맡는가 하면, 총독부 주요 인물과 일본의 명성있는 

사학자들을 위원으로 끌어들인 데서도 잘 나타난다. 

총독부의 막강한 지원을 받으며 출범한 ‘조편위’는 1923년 1월부터 총독과 정

무총감이 배석한 가운데 조선사를 왜곡하는 ‘위서’ 만들기에 본격적으로 착수했

다. 당시 일본의 대표적인 어용사학자들도 지도고문으로 추가되었다. 조선사의 

말살·왜곡 작업은 애초 총독부 취조국에서 관장했던 것인데, 이를 1915년 중추

원으로 이관하여 편찬과를 설치하고『조선반도사』의 편찬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

였다.

이병도는 귀국 후 중앙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이케우치의 주선으로(이완용 

추천설도 있다) ‘조편위’의 촉탁으로 들어갔다. ‘조편위’에는 이나바 이와키치가 

수석 수사관(修史官)으로 사업을 주도하고, 경성제대의 이마니시류 교수가 촉탁

으로 근무하였다. 

이나바는 1909년부터 7년간 만철(滿鐵)의 역사지리조사실에서 만주와 조선의 

역사를 연구했고, 한국사와 관련해서는 『조선문화사연구』라는 저서를 쓰기도 

했다. 그는 만선불가분론을 주장한 만선사관의 대표 인물이었다. 또 이마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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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단군조선을 신화로 격하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이들 일본 역사학

자들은 일제의 정치적인 요구와 학문적인 관심으로 한국과 만주에 걸친 역사

지리 조사사업에 뛰어들었고, 한국사의 타율성론과 만선사관, 정체성론을 앞

세워 한국사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5) 

이병도는 일본인 역사학자가 주도하고 있던 조선사편수회에서 이마니시의 수

사관보가 되어 『조선사』 제1, 2편(통일신라시대), 3편(고려시대) 편집 등에 참여

했다.

이병도는 조선총독부가 조선사왜곡을 위해 설치한 조선사편수회에 참여한 것

을 전혀 반성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당시 한국인으로서 국사에 뜻을 둔 이는 이능화·최남선·이중화·안자산·

문일평·황의돈·권덕규 등 제씨였다. 나는 이들과의 교유에서 자극을 받기

도 했으나 내게 직접 간접으로 큰 격려와 영향을 준 것은 일본 와세다대학의 

츠다 박사와 동경제대의 이께우찌 박사였다. 이분들은 일본 사학계의 권위로

서 특히 츠다 박사는 내 은사의 한 분이요 사학뿐 아니라 중국사상사의 대가

이기도 해서 재학시절부터 지도를 받은 바 많았다.

이께우찌 박사에게는 직접 강의를 받지 않았지만 당시 한국사연구에 최첨단을 

걷던 분이었다. 이 두 분이 나를 사랑해서 그들의 역작이 실린 『만선지리사보

고(滿鮮地理史報告)』와 『동방학보(東方學報)』등을 보내 주어서 거기서 배운 바

가 적지 않았다. 

또 때마침 중추원 안에 조선사편수회가 설립되었는데, 나는 이께우찌 박사의 

5) 앞의 책, 1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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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으로 몇해동안 촉탁으로 근무하게 되었다.6) 

이병도는 ‘조편회’에 들어가 활동한 것을 “몇 해 동안 촉탁으로 근무”했다고 딱 

한 줄로 서술했지만, 이 기관은 한국병탄 초기 일제가 엄청난 예산과 막대한 인

력을 투입하여 조선사를 뿌리에서부터 왜곡한 총독부의 최우선 사업이었다. 뉴

라이트계열 역사학자들의 역사인식은 상당 부문 이때 편찬된 『조선반도사』에 의

존한다. 

일제의 조선병합 목적은 한마디로 이 지구상에서 조선인을 지워버리기 위해 

뼛속까지 일본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들처럼 천황을 신으

로 모시고 신사를 150군데나 지어놓고 참배시켰다. 그래서 한일병합 이후 가

장 먼저 모든 고서를 압수해 불태워버렸다. 단군을 없애고 그 자리에 천황을 

세운 것이다. 그리고 조선사를 뜯어고치는 작업을 개시했다. 이완용의 조카인 

이병도는 그의 도움을 받아 1925년 조선사편수회에 들어가 ‘고조선 2000년사’

를 말살하는 작업에 20년간 종사했다.7)

조선총독부는 총독부 훈령으로 되어 있던 ‘조선사편찬위원회’를 ‘조선사편수

회’로 고치고 일왕의 칙령으로 설치 근거의 격을 높이면서 조선인 사학자들도 끌

어들였다. 1925년 6월에는 일왕 칙령 제218호로 조선사편수회 관제를 제정·공

포하여 조선총독이 직할하는 기관으로 승격시켰다. 편수회의 고문에 이완용·권

중현은 그대로 유임시키고 박영효(후작)와 이윤용(남작) 등 친일 거물들을 추가

로 참여시켰으며, 일본인 거물들과 어용학자 다수를 참여시켰다. 

편수회의 총책임은 정무총감이 맡아 지휘하였고 참가자들에게는 각종 이권과 

6) 이병도, 「나의 30대」, 『풀뭇간의 쇠망치』, 휘문출판사, 1972, 35 36쪽.

7) 박성수, 「아직도 역사학계에 ‘친일사학자 이병도’가 너무 많다」, 『한겨레』, 2015년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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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를 주었다. 일제가 조선사 왜곡에 얼마만큼 열정을 쏟았는가를 살필 수 있

는 대목이다. 일제가 많은 예산과 인원을 동원하여 『조선반도사』를 편찬할 때 가

장 중점을 둔 부문은 단군에 관한 기록을 없애고, 한·일 두 나라가 같은 조상이

라는 동조동근론의 구축, 그리고 조선인의 열등성과 일본인의 우수성을 역설하

여 일제의 조선 지배를 합리화시키는 것이었다.

이병도는 1925년 8월 조선사편수회 수사관보(修史官補)에 임명되었다. 1927

년 5월 수사관보를 그만두고 촉탁을 맡아 1938년 6월경까지 활동했다(일제강

점기 때 그의 집안에서 세운 부친 비문에는 수사관(修史官)으로 나오니 촉탁

에 불과했다는 이 주장은 의혹이 있다) 조선사편수회는 1925년 6월 ‘조선 사

료의 수집, 편찬 및 조선사의 편수를 담당’하기 위해 조선사편찬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조선총독부직속기구로, 『조선사(朝鮮史)』편찬 등을 통해 식민사학을 

집대성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조선사편수회 촉탁으로 활동하면서 이마니시와 함께 『조선사』 제1편 「신라통

일 이전」, 제2편 「신라통일시대」, 제3편 「고려시대」의 편찬을 담당했다. 수사관

보로 재직하던 1926년 1월 조선사편수회 소속 학자들의 공동 연구기관인 조선

사학동고회(朝鮮史學同攷會)의 편찬원을 맡았다.8)

일제강점기 이병도의 학계활동과 친일행위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1930년 8월부터 1939년 10월까지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교수와 조선총독

부·조선사편수회 간부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청구학회(靑丘學會) 위원을 

지냈다. 청구학회는 조선과 만주를 중심으로 한 극동문화 연구를 표방하며 조

직한 학술연구단체로, 최남선·이능화·신석호 등이 참여했으며, 『청구학총

8) 『친일인명사전 2』, 8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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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丘學叢)』을 발간했다.

1933년 4월부터 1943년까지 중앙불교전문학교 강사로서 조선유학사(朝鮮儒學

史)를 강의했다. 1934년 5월 진단학회(震檀學會) 창립 발기인으로 참여해 학회 

창립과 함께 상무위원에 선임되었고, 학회지 『진단학보(震檀學報)』의 편집위원

(편집인) 겸 발행인을 맡았다. 1936년 6월에는 진단학회 위원을 맡았다.

1939년 11월 조선총독부의 지원으로 전국 유림단체를 연합하여 총후봉공(銃

後奉公)을 위한 정신운동에 나서도록 촉구하기 위해 조직된 조선유도연합회

(朝鮮儒道聯合會) 평의원에 선임되었다. 1941년 4월 이화여자전문학교 강사

를 맡아 1943년까지 사학강좌(史學講座)를 담당했다.9) 

해방 후 역사학계 일각 특히 이병도와 그의 추종자들은『진단학보』가 일제에 대

항하여 민족사관을 지켜온 것처럼 호도하였다. 그런데 실상은 전혀 달랐다. 

조선사가 완간된 1936년 일본인들은 청구학회(靑丘學會)를 조직하고 이병도

는 그에 맞장구치는 진단학회를 조직하여 식민지 조선사 연구에 박차를 가했다. 

이름만 진단학회지 고조선사를 연구한 논문이 단 한 편도 실리지 않았다. 그런

데도 진단학회는 해방 후 다시 살아나 한국사연구의 총본산이 되었으니 이병도

는 이중삼중으로 배신한 것이다. 그 때문에 한국사는 일제식민사학의 틀을 벗어

나지 못하고 일본사의 틀 속에 갇히게 된 것이다.

일제의 조선병합의 궁극적인 목적인 이 지구상에서 조선인을 완전히 없애버리

는 것 즉 소멸시키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우리 역사가 광복된 것으

로 착각하였다. 이병도의 『국사대관』이 나온 것은 광복 후의 일이지만 하야시 다

이스케(林泰輔)의 『조선사』를 표절했다는 소문이 자자했다.10)  

9) 앞의 책, 876 877쪽.

10)  박성수, 「이병도와 일제식민사학」, 『광복70주년기념 일제 식민사관 극복 학술대회』 발표논문, 2015년 9

월 16일, 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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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방 후 한때 ‘문제제기’ 됐으나 승승장구

해방 후 이병도는 승승장구했다. 해방 직후에 창설된 조선학술원의 역사철학

부 학부장을 맡은데 이어 진단학회를 부활시켜 상임위원을 맡고, 경성대학 법문

학부 조선사 교수, 1946년 학제 개편에 따라 서울대학교 문리대학 교수로 발령

받아 1961년 정년퇴직할 때까지 재직했다. 

해방 직후 이병도는 민족사학 쪽으로 얼른 말을 갈아탔다. 개천절의 의의에 대

해 1946년 10월 27일자에 개천절을 맞아서 이병도는 “또 지금으로부터 4천2백

79년전 단군이 강탄하시였다는 의미로 개천한 날”11)이라며 단군 사화를 인정하

는 듯한 발언을 했다. 해방 직후 민족주의 기운이 사회 전반에 흐르자 친일에서 

민족주의자로 재빨리 전향하려 한 것이다. 

그의 행로가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딱 한번 ‘사건’이 있었다. 1948년 8

월 진단학회에서 친일파 제명론이 제기되었으나 일회성으로 그치고 말았다.

진단학회와 그 중심인물이던 이병도의 처지는 그렇게 순탄한 것 만은 아니었

다. 민족주의 성향의 인사와 그렇지 않은 인사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 것이다. 

그것이 이른바 진단학회에서의 친일파 제명운동 사건이었다. 일제말기부터 

손진태와 더불어 소위 ‘신민족주의사관’을 모색해오던 조윤제가 해방 후 친일

파 제명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병도는 새로 재건된 진

단학회의 위원장을 맡지 못하고, 송석하와 조윤제가 위원장과 총무를 맡게 되

었는데, 송석하가 곧 타계하자 이상백이 그 뒤를 잇게 되었다.12)

1950년 6·25한국전쟁은 친일파들에게는 일종의 행운으로 작용했다. 과거 친

11) 「 국경(國慶)! 오늘은 개천절/고대부터 지키든 제전 서울대학 이병도 교수 담(談)」, 『동아일보』 1946년 10

월 27일.

12) 한영우, 「이병도」, 『한국의 역사가와 역사학(하)』, 창작과비평사, 1994,  2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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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행위보다 반공이 우선이었기 때문이다. 이병도 역시 이런 기류에서 순탄하게 

출세의 길을 걷는다.

해방 후 잠시 위축되었던 이병도는 6·25전란 중에 민족주의자와 좌익인사들

이 대거 월북하거나 납북되고, 극심한 반공주의 정책 하에서 친일파문제가 조용

해지면서 학계의 최고 원로로서 그 위상이 한층 높아지게 되었다. 1954년에 그

는 진단학회의 이사장으로 다시 취임하여 1989년에 타계할 때까지 35년간 실질

적으로 진단학회를 이끌어갔다. 

6·25 이후 이병도의 활동영역은 더욱 넓어져서 학내에서는 서울대학교 대학

원장(1954)을, 학회에서는 학술원 부원장(1954)을 맡았으며, 1960년의 4·19혁

명으로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고 허정(許政) 과도정권이 들어서자 4개월간 문교

부장관에 취임하기도 하였다.(1960. 4). 이때 그는 학생들이 친일파 청산 등의 

운동으로 나서는 것을 적극 저지했다. 이병도는 1960년 5월 1일 문교부 장관으

로서 “학원 등의 정치도구화를 방지하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겠다”13)라고 발언

해서 이른바 학원 등의 정치도구화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학생들이 정치민주화

와 친일파 청산 등으로 나가는 것을 적극 저지했다. 같은 날짜 『동아일보』는 학

생들이 김구 선생 암살범인 안두희 집을 파괴하고 가구 일체를 소각했다는 기사

를 싣고 있다. 학생들의 민주화 요구는 친일청산 요구로 이어지게 되어 있었다. 

이병도 같은 인물을 문교부 장관으로 임용한 것 자체가 허정 과도 내각이 4·19

정신을 짓밟은 것인데, 이병도는 친일파답게 “교원 노조”에 대해 적극 저지하는 

견해를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피력했다.14) 이병도는 심지어 “교원노조 해체하라”

고 공개적으로 요구15)했다. 이병도는 “교원노조는계속 불허”하고 “영화 검열은 

13) 『동아일보』 1960년 5월 1일자.

14) 「 교원노조 불필요, 학원분규는 스스로 해결토록」, 『동아일보』, 1960년 5월 20일; 「교원노조 불요(不要)」,

『동아일보』, 6월 17일자.

15) 「교원노조 해체하라」 『동아일보』 1960년 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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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견지16)하는 것으로 한국 사회의 민주화 열기에 지

속적으로 찬물을 끼얹었다. 그래서 경남 김해 교원 500여 명이 ‘이병도 규탄 대

회’를 개최하고,17) 울산에서도 700여 교원들이 이병도 규탄대회를 개최해18) 이병

도의 반민주적 행태에 대해서 성토했다. 

4·19 혁명으로 탄생한 허정 과도내각의 문교부장관 이병도는 4·19혁명정신

과 정반대의 태도를 견지했음에도 이해 학술원 원장에 올라 20여 년간 학술원을 

이끌었다. 

그가 일시적이지만 관계로 나간 것은 허정과의 보성전문 동창관계가 인연이 

된 것으로 보인다.19)

이병도는 1960년 7월 장면 정부의 수립으로 과도정부의 문교부장관을 마치고

(같은 기간 국사편찬위원장 겸임) 대한민국학술원 회장, 서울대학교대학원 원

장, 12월에는 중앙교육위원회 의장에 선임되었다. 그리고 1961년 4월부터 국

민대학교 학장을 맡았다. 이때 박정희가 주동한 5·16군사쿠데타가 일어났다. 

4·19혁명정신을 부정하는 행태를 여러 번 보였던 이병도는 재빠르게 쿠데타 지

지에 나섰다. 군사정부의 기관지 『최고회의보』 창간호에 「5·16군사혁명의 역사

적 의의」라는 글을 기고하여 쿠데타를 합리화시키는데 기여한 것이다.  

4월혁명의 뒤를 이어 민족사의 새로운 발전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할 민주당 

정권은 너무도 무력하고 무정견하고 또 전 정권시대 관료층의 독선과 부패를 

그대로 답습하였다. 사회의 궁핍과 혼란은 한층 더 하여가고 국가의 위신은 

실추되며 공산괴뢰의 간접침략은 치열하여 이 나라 이 겨레의 앞길이 어느 지

경에 갈지 모르는 막다른 골목에까지 도달하였던 것이다. 지난 5월 16일 국군

16) 「‘교원노조 계속 불인, 영화검열은 당분간 지속’ 이병도 문교장관 담(談)」, 『동아일보』 1960년 7월 1일.

17) 『동아일보』 1960년 7월 4일.

18) 『동아일보』 1960년 7월 5일.

19) 앞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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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들에 의하여 수행된 군사혁명은, 이러한 조국의 위기를 구출하기 위하여 

할 수 없이 일어난 것이었다. 이 길만이 4월혁명을 헛되이 하지 않는 길이요, 

또한 공산침략하에서 귀중한 신명을 바쳐 조국을 수호한 수많은 젊은 장병들

의 영령에 보답하는 길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20)

이병도는 이같은 공으로인지 1962년 8월 군사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무궁화장

을 비롯해 5·16민족상과 학술원상, 인촌문화상 등을 잇따라 수상하고, 1966년

부터 5·16민족상 심사위원회 고문이사, 1970년에는 (재단법인) 민족문화추진

회 이사(1982년 부터는 이사장), 국토통일원 고문(1970년), 1980년부터 전두환

정권에서 8년간 국정자문위원 등을 맡았다.

4. 국정농단의 김창룡 비문 쓰다

이병도의 행적중에는 역사학자, 그것도 ‘실증사학자’로서는 쉽게 납득하기 어

려운 대목이 적지않다. 하나는 「고 김창룡 중장 묘갈」을 쓴 것이다. 김창룡은 이

승만 정권기 국정과 군대일(군정)을 농단하다 군인들에게 암살당한 인물이다. 

그는 일본 관동군 헌병 출신으로 해방 후 북한에서 민족반역자로 몰려 사형선고

를 받았으나 탈출하여 월남, 조선경비대에 들어갔다. 

군부내의 남로당 조직을 소탕하는 데 공을 세워 이승만의 신임을 받아 육군특

무대장으로 영전한 그는 ‘뉴델리밀담설’, ‘동해안 반란사건’ 등 많은 사건을 조작

하고 군통수계통을 무시하는 등 권력을 남용하다가 1956년 허태영 대령 등에 의

해 암살당했다.

      

20) 이병도, 「5ㆍ16군사혁명의 역사적 의의」, 『최고회의보(창간호)』, 국가재건최고회의, 1961, 14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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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창룡 중장 묘갈>

조국 치안의 중책을 띠고 반역분자 적발에 귀재의 영명을 날리던 고 육군특무

부대장 김창룡 중장은 4289년(1956년  필자 주) 1월 30일 출근 도중에 돌연 

괴한의 저격을 입어 불행히도 순직하였다. 이 참변을 듣고 뉘 아니 놀래고 슬

퍼 하랴. 아! 이런 변이 있을까. 나라의 큰 손실이구나 함이 이구동성의 외침

이었다. 그는 본시 영흥 출생으로 80년(1947년)에 육사를 마치고 그 후 육군

본부 정보국 방첩과장에 취임하여 이래 누차 숙군을 단행하여 군의 육성 발전

에 이바지하였다.

특히 동란 중에는 군검경합동수사본부장으로 맹활동을 개시하여 간첩오렬 부

역자 기타를 검거 처단함이 근 2만5천 명 전시 방첩의 특수 임무를 달성하였

다. 84년(1951년) 육군특무부대장에 부임하여서는 더욱 헌신적 노력과 탁월한 

지휘로써 국가 및 군사 안전 보장에 기여하였다. 그 중요한 적발만으로도 85

년(1952년) 대통령 암살 음모의 김시현 사건 87년(1954년) 남도부 등의 대남 

유격대 사건 88년(1955년) 대통령 암살 음모자 김재호 일당을 미연에 일망타

진한 그것이다. 그는 이렇듯 나라에 유공하였다. 그 사람됨이 총명하고 부지

런하고 또 불타는 조국애와 책임감은 공사를 엄별하여 직무에 진수하더니 급

기야 그 직무에 죽고 말았다.

아  그는 죽었으나 그 흘린 피는 전투에 흘린 그 이상의 고귀한 피였고 그 혼

은 기리 호국의 신이 될 것이다. 그의 생년은 단기 4253년 11월 23일. 향년은 

37세. 순직과 동시에 육군 중장에 승진되었다.

 단기 4289년 2월 3일 입. 

 문학박사 이병도 지음.

 육군참모총장 육군대장 정일권.21)

21) 정지환, 『대한민국 다큐멘터리』, 인물과사상사, 2004, 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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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완용 관뚜껑 소각한 실증사학자 

또 하나 ‘실증학자의 비실증적인’ 사건은 이완용의 관뚜껑 소각사건이다. 이완

용은 새삼 소개가 필요없는 매국노 제1호로 찍힌 인물이다. 이병도가 왜 이런 일

을 했을까.

이병도는 실증학자의 대부로 알려진 역사학자다. 실증(實證)할 수 없다면 정

사(正史)로 기록하지 말라는 사관(史觀)을 견지했다. 물론 그의 입장은 일제 

강점기 식민사관의 영향을 받으면서 수립된 측면이 강하다. 그런데 그렇게도 

실증사학을 강조했던 그가 정작 ‘가문의 수치’를 우려해 공사(公私)도 구분하

지 못한 채 할아버지뻘인 이완용의 관뚜껑이라는 역사 유물을 태워버렸다는 

것이 아닌가.22)

한 언론인은 이병도의 이완용 관뚜껑 소각사건을 추적한 바 있다.

이완용의 후손들은 잃어버린 과거의 권세와 민족의 손가락질을 견디기 어려

웠는지 모른다. 지난 1979년 이완용의 증손 이석형 씨는 전북 익산군 낭산면 

낭산리 뒷산에 묻혀 있던 이완용과 이항구 부부의 묘를 직접 파헤쳐 화장시켜 

버렸다. 

이완용의 관뚜껑에는 붉은 페인트로 일본 정부가 부여한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 이위대훈위 우봉이공지구(朝鮮總督府 中樞院 副議長 二位大勳位 牛峯

李公之柩)”라 씌어 있었다. 이완용 부자의 관뚜껑은 주민이 가져갔다가 원광

대 박물관에 기증했다고 한다. 

22) 앞의 책, 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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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원광대에는 이 관뚜껑이 남아 있지 않다. 당시 원광대 박물관장이었던 

박순호 교수는 “소장 직후 이완용의 친척 되는 역사학자 이병도 박사가 내려

와 총장님을 설득해 관뚜껑을 가져가 태워버렸다”고 밝혔다.23) (이항구 부부는 

이완용 아들·며느리다. 필자)

6. 사육신 명단 바꿔치기

이병도의 또 한 가지 ‘일탈’된 행적은 ‘상왕복위 기도사건’의 사육신에서 유응

부 대신 김문기로 대체하려한 일이다.24) 유신 말기인 1977년 9월 국사편찬위원

회(위원장 최영희)는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여 사육신 유응부를 김문기로 바꾸

기를 논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한다.25)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은 이선근·이병도·신석호·백낙준·유홍렬·조기

준·한우근·전해종·김철준·고병익·최영희·김도연·이기백·이광린·김

원룡이다.26)  

 

이들은 해방 후 한국 사학계와 동양사학계를 주도했던 인물들이었다. 이런 인

물들이 만장일치로 “사육신은 유응부가 아니라 김문기다.”라는 결의를 한 것

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배경이 있었다. 당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금녕 김씨였는데, 그가 이병도를 만나 유응부 대신 자신의 선

조인 김문기를 사육신에 넣어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이다.

23) 『시사저널』, 1992년 8월 27일치. 

24)  이 행적에 대해서는 이재호, 『조선사 3대논쟁』의 「1부 사육신, 유응부인가 김문기인가」15 82쪽에 자세

하다. 역사의 아침, 2008.

25) 이재호, 『조선사 3대논쟁』, 역사의 아침, 2008, 16 17쪽.

26) 이재호, 『조선사 3대논쟁』, 역사의 아침, 2008, 16쪽 주석. 

     

        

           

 

        

         

         

        

         

 

        

        

           

           

 

         

      

        

    

   

IP: 121.162.211.*** | Accessed 2018/02/09 16:28(KST)



     168·『역사와 융합』 1

         

         

       

         

         

  

         

          

          

         

          

          

      

         

         

         

      

           

         

      

     

한국 국사학계의 태두(?)이자 고등문헌 비판의 대가(?)였던 이병도는 유신 중

앙정보부장에게 “제가 하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사육신 바꿔치기 공

작에 들어갔다. 일본인 스승들에게 배웠던 역사 바꿔치기 수법이 그대로 동원

되었다.27)

7. ‘민족’과는 먼 식민지 역사관

이병도는 일제강점기 민족주의사학이나 사회경제사 쪽에는 담을 쌓고 살았다. 

수십 편의 논문을『사학잡지』,『청구학총』,『진단학보』등에 발표했으나 ‘민족문제’ 

보다는 무난한 고대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일제 때부터 식민사관을 주

장하던 일인 학자들의 영향을 받으며 민족사회와 민족저항에 아무런 관심을 표

명하지 않은 채 수십 년간 일본인 학자와 학술경쟁을 하면서 학문에만 정진해온 

이병도….”28)

이병도는 조선사를 철저하게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일본관학자들의 황국사

관 논리와 판박이다. 

근조선(近朝鮮)의 모든 기구와 조직이 중앙집권적인 양반중심적인 점은 고려

조보다도 더 심한 편이었고, 특히 불교 중심의 문화가 유교 중심으로 변한 것

은 근조선의 성격을 가장 크게 특징지운 것이라고 하겠다.…유교사상에는 물

론 취할 점도 있지만…비난할 점도 적지 않다. 너무도 명분적인, 봉건적인, 사

대적인, 상고적(尙古的)인, 허례형식적(虛禮形式的)인, 중농적(重農的)인 주

의(主義)와, 숭문천무(崇文賤武)·남존여비·관존민비의 사상, 기타 차별·편

27) 이덕일, 『우리 안의 식민사관』, 만권당, 2014, 11쪽. 

28) 김이수, 앞의 책, 1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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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배타적인 점이 많다. 유교의 이러한 점이 원래 정체적이요, 인습적이요, 

또 편파적인 반도(半島) 국민에게 일층의 박차를 가한 것이라고 나는 본다.29)

이병도는 저서 『성기집(成己集)』에서 “역사왜곡은 인생을 왜곡하는 일”이라 적

시하였다. 일본의 역사왜곡을 나무라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그의 대표적인 역

사왜곡의 사례로 꼽히는 대목은 한사군의 위치 비정(比定)이다. 이와 관련 따거

운 질책이 따른다.

이박사는 한사군의 강역을 비정함에 있어 치명적인 선입관의 포로가 되어 있

기 때문에 결정적인 반민족 과오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 선입관이란 한국

의 기본적 역사강역을 현 한반도로 잡고 있다는 사실이다. 오늘날 우리가 애

창하는 “3천리 반도 금수강산’이라는 말 속에는 조국강산을 사랑하고 아끼는 

애틋한 감정이 서려 있는게 사실이다. 그러나 사학적인 측면에서 논할 때 3천

리 반도는 조국사의 위축을 표상하는 거금 1.000년 이래에 형성된 원망스럽기 

짝이 없는 조국 강역에 대한 대명사인 것이다.30)

이병도의 원전(原典) 해독 능력과 관련해서도 매서운 비판이 있었다.  

이병도 박사의 원전 해독 능력도 어로불변(魚魯不辨: 魚자와 魯자를 분변하지 

못하는 무식함)의 이론자들보다 그다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 여겨진다. 과

거(1956)에 우리나라 고전인『삼국유사』를 역주(譯註)하면서 오역(誤譯)을 무려 

4백 곳이나 낸 일이 있으니, 이 정도의 실력과 노쇠한 정력으로써 어찌 필자

가 인증한『조선왕조 실록』의 방대한 사료(史料)를 세밀히 고증 검토할 수가 있

29) 이병도, 『국사와 지도이념』, 일조각, 1956, 40 41쪽.

30) 임승국, 『사림(史林①)』, 한국정사학회, 1986, 7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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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는가. 게다가 그는 자신의 낡은 권위주의 때문에 사육신 오판 왜곡의 책임

을 조금도 느끼지 않고 도리어 식비수과(飾非遂過: 자신의 잘못을 감싸고 나

쁜 일을 해 나감)의 중대한 과오를 다시 범함으로써 역사 왜곡을 감행한 장본

인이란 세인(世人)의 비평을 영원히 면하지 못할 것이다.31)    

이처럼 학문적으로는 조선총독부의 역사관을 추종했으며, 정치적으로는 평생

을 친일, 친독재로 일관한 이병도가 현재도 국사학계의 태두로 추앙받는다는 사

실 자체만으로도 한국 국사학계가 왜 외국과 달리 국민들의 질책을 받는지 그 이

유를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31) 이재호, 『한국사의 비정(批正)』, 우석, 1985, 3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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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ee Byungdo’s Personal Record and 
Historical Plight

Kim, Sam-Woong

Lee Byung-do is treated as a sacred scholar in the Korean academe of  

history not by his scholastic achievements but by the idolization conducted 

by his academic descendents who formed a major influential lineup in diverse 

areas of  Korean socie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Lee Byung-

do’s personal records and view of  history to determine whether or not he is 

deserved for a sacred scholar.

Lee was born as a scion of  well known Woobong clan which was a 

representative family of  Noron(老論), the central political force in late Joseon 

dynasty. He went on literature department of  Waseda university. Although he 

intended to major in western history, he studied Joseon history due to influences 

from Yosida Dogo(吉田東伍) and Theuda Shogichi(津田左右吉). After graduation 

from the university he became a member of  the Redaction Committee for 

History of  Joseon which was under direct control of  the Japanese vice-regal 

office, and participant in the projet to distort the history of  Joseon in line with 

the guidelines made by the office.

Lee was expelled from the Jindan Academic Association due to his pro-

Japanese records after the restoration of  independence in 1945. However, he 

revived almost from death and made a long march flushed with senior scholar. 

His revival was attributable to overwhelmed anti-communism movement based 

on the policy of  Lee Seung-man administration and the Korean war bro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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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 in 1950. He admired Kim Chang-ryong who was the chief  of  counter 

intelligence corps of  Korean army by writing epitaph for him. Kim was known 

to accuse many democratic figures of  communists and massacred them. On 

the epitaph Lee praised Kim by stating that Kim eradicated 25,000 communists 

through arresting or killing suspects. 

  Lee took the position of  minister of  education for four months in the Heo 

Jung’s interim government after the collapse of  Lee Suung-man administration 

due to the April Revolution in 1960. During his tenure he blocked student 

movements toward political democratization and winding up pro-Japanese 

force, and interrupted activities of  teacher’s union with an all-out effort. Lee 

contributed to justify the military coup d’tat in 1961 by writing an article under 

the title of  ‘On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May military revolution’ on the 

first issue of  『Supreme Military Council Report』. He did not hesitate to conduct 

subversive activities contrary to historical facts: he attempted to replace Yoo 

Yeung-bu who is the one of  four historic loyal subjects condemned to death 

with Kim Mun-gi, and burned the lid of  his relative Lee Wan-yong’s coffin. He 

had been the chairman of  the Council of  Korean Academy for over twenty 

years, and a member of  the Consultation Committee for State Affairs for eight 

years since Jeon Du-whan’s administration. The fact that Lee is treated as a 

luminary in Korean academic world of  history in spite of  his lifetime records of  

pro-Japanese and pro-dictatorship explains the reason why Korean people reject 

academic world of  history contrary to foreign countries.

Key Words : Lee Byung-do, Jindan Academic Association, Epitaph of  Kim Chang-

ryong, Lid of  the Lee Wan-yong’s Coffin, Six martyred historical loyal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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